자유논제1
Q. 요조가 말한 ‘세상이란 개인이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그의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나요? 그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요조의 입장에서 ‘세상이란 개인이다’ 라는 말은 개개인의 삶이 존중받고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조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조는 끝내 친구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후에 요조는 남의 시선에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상이란 개인이다’라는 말은 결국 세상에는 정해진 답이 없고 자신의 판단으로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세상이 아니라 개인의 몫이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유논제2
Q. 인간은 술과 담배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로지 욕구 충족과 쾌락이 원인일걸까요?
인간이 술과 담배를 계속 찾는 이유는 욕구 충족과 쾌락의 원인도 있겠지만 우연히 시작했다가 중독되어 끊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중독된다기 보다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다 보니 더욱 스스로 그만두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담배는 피워본 적도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술과 담배가 힘든 삶 속에서 잠시나마 위안이 되어주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택논제1
Q. 인간실격의 저자 ‘다자이 오사무’는 거의 반 평생을 경제적으로 생가에 의지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경제적 독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독립이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자이 오사무에게 가족은 절대적이고 삶에서 떨어뜨릴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소설에서도 주인공 요조가 가족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신적 독립을 위해서라면 물질적 독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신적 독립을 하기 위해 무조건 물질적 독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독립이란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독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잘 이해하고 나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어떤 상황에서든 선택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먼저 잘 알아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택논제2
Q. 친한 지인을 험담하는 것을 봤을 때 나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른 척하는 게 옳을까?
제가 만약 실제로 이런 일을 목격했다고 한다면, 친한 지인의 일이기 때문에 모른 척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험담한 사실을 굳이 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다른 한두명의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해도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전달된다면, 와전이 될 수도 있고 2차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험담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전달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험담한 사람이 실제로 큰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만, 지인은 험담한 사람을 더 이상 같은 시선으로 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판단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